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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목표는 지난해보다 한계단 상승한 종합 12위

입니다 물론우리보다한수아래인제주가개최지이점

을안고있어목표달성은쉽지않습니다 하지만집행부

가새롭게출범한만큼좋은성과를보여드리겠습니다

김상민(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제주 전국체전 전남

도선수단 총감독은 21일 지난달 상임부회장제도의 부

활등전남도체육회가새롭게태어났다며이번전국체

전을전남체육도약의전환점으로삼겠다고다짐했다

전남도는수중을제외한 46개 종목에선수 1232명임

원 431명등총 1663명의선수단을파견한다

전남선수단의1차목표는지난해순위인종합13위유

지다 전력이 약한 제주도가 개최지의 이점으로 전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신 대구나 전북을 잡겠다는

각오다

특히 이낙연 체육회장 취임과 함께 부활한 상임부회

장사무처장투톱체제와새로운집행부들이구상한 전

남체육중장기진흥프로젝트의출발점이기에이번대

회성적은무엇보다중요하다

전남 선수단은 이를 위해 종목별

로 전지훈련과 현지 적응훈련 등 80

여일간 강도높은 실전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전남체육진흥프로젝트의선봉장

은 인천아시안게임 3관왕을 거머쥔

볼링의 박종우(광양시청)와 꽃미남

저격수 김준홍(KB국민은행)장대규(KB국민은행)가

맡았다 또 육상의 김민(삼성전자10000m)백승호(삼

성전자5000m)박주영(한국전력마라톤) 수영 오희지

(전남체고평영50m) 등이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이들

선수들은21일오후무안군삼향읍전남체육회관에서결

단식을갖고 26일전국체전이열리는제주로출발한다

김철신전남도체육회상임부회장은 하면된다 할수

있다는 정신으로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한 치도 후회

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좋은성과를내200만전남도민

에게행복과즐거움을선물해달라고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선수단도이날무안군삼향읍전남체육회관에서결단식을열었다이낙연전남지사와김철신전남도체육회상

임부회장출전선수들이선전을약속하며파이팅하고있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인천아시안게임에서우리나라의종합 2위를견인한광

주시선수단은제주전국체전에서도기량을충분히발휘해

광주체육의위상과광주시민의자긍심을높이겠습니다

제95회제주전국체전광주시선수단총감독을맡은박

재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보다 종합득점

1000점 이상을 추가 획득해 2만7000점 이상 득점하겠

다고출사표를밝혔다

광주시는 45개종목에선수 995명과임원 269명 등총

126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광주시는 순위보다는 금

메달에 욕심을 내고 있다 지난해보다 5개 더 수확해 금

메달 40개를달성하겠다는목표다

선봉에는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유도의 김성

연(광주도시철도공사)과 양궁의 이특영(광주시청)이 맡

았다 또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궁의 기보배()

육상의 김덕현(광주시청멀리뛰기)배찬미(세단뛰

기) 체조 양학선(한국체대도마) 등 스타군단을 앞세워

광주정신을 드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양학선은 이번 대회에서 금빛

착지에 성공하면 대회 4연패에 오르

게 된다 김덕현도 멀리뛰기와 세단

뛰기에서 2관왕을 거머쥐며 대회 3

연패를달성하겠다고벼르고있다

사이클 박성백(국민체육진흥공

단) 레슬링 김명탁(광주체고)송현

식(조선대)김관욱(광주 남구청) 씨름 김기환(광주공

고) 볼링백종윤(첨단고) 보디빌딩김형찬김명훈(광주

시체육회) 우슈쿵푸서희성(동일전자정보고)핀수영김

태균장예솔(광주시체육회)도금메달사냥에나선다역

도의 박철민(광주체고)은 인상용상 모두 휩쓸어 3관왕

에도전한다

이들참가선수들은21일오후광주염주종합체육관에

서 제주 전국체전 결단식을 하고 윤장현 광주시체육회

장(광주시장)과광주시민에게선전을다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타군단앞세워금40개 따겠다

광주 45개 종목 1264명 메달사냥

박재현총감독

김상민총감독

제95회전국체육대회에참가하는광주시선수단이21일광주시서구염주종합체육관에서결단식을했다 광주선

수단은윤장현광주시장을비롯한광주시민들에게선전을다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

전남체육도약기회삼겠다
전남 46개 종목 1663명 출전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28일부터 11월3일까

지일주일간제주특별자치

도 일원 73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뭉친 힘! 펼친 꿈! 탐라

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

을 내건 제주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

4807명(선수 1만8769명

임원 60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고향의 명예를 걸

고열전을펼친다

인천아시안게임 스타들

도 대거 참가한다 도마의

신 양학선 꽃미남 저격

수 김준홍 여자유도의신

델레라 김성연 감동의드

라마를 양궁의 이특영

금빛 찌르기 박경두 등이

제주에서 다시 한 번 감동

을선사한다

제95회 전국체전

28일부터제주서


